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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

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4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오신

금융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 모두 합심하여 어려

움을 헤쳐나간다면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만들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

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

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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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

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

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

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

니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

야할 때입니다.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

부와 협력하여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靑

蛇)의 해를 맞아,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금융인들

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